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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주 제  건강과 안전 주    제  즐거운 운동과 휴식

목표

3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4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해짐을 안다.

5세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갖는다.

기본생활습관 교육 솔직하게 말해요(정직송) 건강・안전
지      도 어른들도 다칠 수 있어요

날    짜 7.15(월) 7.16(화) 7.17(수) 7.18(목) 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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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역 ㆍ운동책 만들기                   ㆍ운동경기 수수께끼          ㆍ생일편지 쓰기

수조작 영역 ㆍ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래프       ㆍ즐거운 여름 놀이 퍼즐

미술 영역 ㆍ공접기                 ㆍ운동기구 만들기            ㆍ운동 관련 미술작품 감상하기

과학 영역 ㆍ청진기로 숨소리 들어보기(운동을 하기 전, 후)

쌓기 영역 ㆍ수영장을 꾸며요

역할 영역 ㆍ수영장 놀이

음률 영역 ㆍ브람스의 자장가를 들으며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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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나누기)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요

(신체활동)
풍선은 어디로?

(이야기나누기)
어떤 운동일까요?

(신체활동)
다양한 운동하기

(동극)
곰사냥을 떠나자

(신체활동)
리듬체조 선수가 

되어 보세요

(안전)
소방대피훈련

(동시)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신체표현)
함께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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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놀이 ㆍ물놀이                ㆍ나뭇잎 물감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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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활동 ㆍ 유아 미술 ㆍ 유아 체육 유아 음악

심화활동
(언어놀이) (창의놀이) (수놀이) (공예놀이) (책놀이)

깨끗한 내 몸 
만들기

건강한 음식점 놀이
여름 곤충 카드 

뒤집기
수박 씨 붙이기

몸에 좋은 음식책 
만들기

간식
(오전,오후)

멜론
깨찰떡, 식혜

블루베리
찐옥수수

떠먹는 요구르트
삶은감자, 주스

자두
참외

생일음식

가정 통신

1.15일(월)~19일(금)까지 1주일간 유치원 내 간이수영장을 설치하여 물놀이를 실시합니다.

 -준비물: 물안경, 아쿠아슈즈(수영복은 유치원에 비치되어 있는 실내수영장용 수영복을 입을 예정입

니다)

 -기타: 준비물은 1주일간 사용한 후 가정으로 가져갑니다. 수건, 비치타월 등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2. 19일(금)은 1학기에 생일 맞은 친구들의 생일잔치를 합니다. 결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이○○, 황○○, 최○○, 형○○, 전○○(총5명)

 -복장: 유치원에서 대여한 드레스 및 턱시도를 입을 예정입니다.

 -기타: 선물 및 생일 음식은 유치원에서 준비합니다.

3. 2019학년도 1학기 방과후 과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신 후 빠짐없이 체

크하셔서 16일(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17일(수)는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가급적 결석하지 않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주에 실시했던 언어전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언어전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8(월) 7.9(화) 7.10(수) 7.11(목) 7.12(금)

ㆍ 물을 이용해요 모두모두 소중해요 물을 아껴요
물을 아끼는 방법 

알아보기

 



<부모교육통신>

내 마음 속 이야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아이들 보다는 남자 아이들이 더 그렇고, 연령이 어릴수록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 이야기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에 있어 비언어적 표현,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은 감정을 드러내는 가

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 속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신생아의 불편함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통찰력을 되살려 보세요.

아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한 후 엄마가 헤아려 본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추어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던지는 아이에게 “갑자기 너 왜 그래?” “왜 화를 내?”라고 캐묻기보

다 “화가 났구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아이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엉킨 실마리가 풀리듯 

자연스럽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우는 행동 대신에 “나 ~때문에 속상해”

“나 지금 슬퍼” 등 먼저 자신의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